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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 & ARS

ARS 조사개요

CATI 조사개요

성별 

성별 

지역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WWW.
FLOWERRESEARCH.
COM

CATI 26.5 39.1 22.8 11.6

ARS 28.1 41.7 20.9 9.39.3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2.1% [총 통화시도 47,032명]

조사기간 2024년 9월 6일 ~ 9월 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2.1% [총 통화시도 8,306명]

조사기간 2024년 9월 6일 ~ 9월 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성별
남성 526 52.5 494 49.3 0.93

여성 476 47.5 508 50.7 1.06

연령

18-29세 113 11.3 158 15.8 1.39

30대 141 14.1 149 14.9 1.05

40대 192 19.2 177 17.7 0.92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8 18.8 174 17.4 0.92

70세 이상 154 15.4 147 14.7 0.95

지역

서울 187 18.7 188 18.8 1.00

인천·경기 328 32.7 321 32.0 0.97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7 10.7 1.00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48 14.8 149 14.9 1.00

강원·제주 39 3.9 42 4.2 1.07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498 49.7 495 49.4 0.99

여성 505 50.3 508 50.6 1.00

연령

18-29세 161 16.1 158 15.8 0.98

30대 149 14.9 149 14.9 1.00

40대 178 17.7 177 17.6 0.99

50대 198 19.7 197 19.6 0.99

60대 172 17.1 175 17.4 1.01

70세 이상 145 14.5 147 14.7 1.01

지역

서울 190 18.9 188 18.7 0.98

인천·경기 323 32.2 321 32.0 0.99

대전·세종·충청 104 10.4 108 10.8 1.03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9 149 14.9 1.00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남성

남성

52.5%

49.7%

47.5%

50.3%

3.9%

4.2%

14.8%

14.9%

9.7%

9.9%

10.7%

10.4%

9.6%

9.6%

18.7%

18.9%

32.7%

32.2%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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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3%p 하락, ‘국민의힘’ 1.6%p 상승, ‘조국혁신당’ 2.5%p 하락

96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2%p 상승, ‘국민의힘’ 0.9%p 하락, ‘조국혁신당’ 1.8%p 하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3.0%p, ARS 18.0%p(지난 조사: CATI 15.9%p, ARS 14.9%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0.6%p, ARS 27.8%p(지난 조사: CATI 26.0%p, ARS 26.5%p)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연령

연령

이념성향

이념성향

40.1 29.3 8.2 12.0 5.9

54.0 23.1 8.7 7.7

62.3 17.9 13.6

53.6 26.0 13.3

42.3 39.8 8.8

37.8 51.6

33.3 19.1 41.2

69.4 6.3 9.8 10.4

38.7 22.9 10.4 19.7

74.0 8.3 11.1

44.5 20.1 5.35.2 20.9

46.7 31.6 10.4 6.3

57.4 12.3 12.5 12.2

23.0 63.0 8.3

20.5 58.1 8.1 8.8

50.9 20.8 15.3 7.3

28.7 32.3 32.5

36.9 45.1 5.2 10.6

24.3 60.5 7.3

44.7 34.4 7.2 7.8잘모름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중도

중도

잘모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7.6 16.1 0.60.60.80.82.82.8
1.21.2

더불어민주당

42.0
국민의힘

29.0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48.8
국민의힘

30.8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30.3

1.61.6

2.42.44.54.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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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는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우세

CATI조사의 TK권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대비 앞서거나 우세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권역

권역

성별

성별

44.8 26.2 5.3 17.2

46.9 30.0 9.8 6.9

42.3 26.5 8.4 15.7

46.3 30.2 10.6 6.8

43.2 27.5 5.8 17.4

48.8 31.1 8.9

41.6 31.4 6.8 16.4

51.2 31.4 9.1

40.5 29.9 9.1 16.7

53.0 30.4 5.9

60.4 7.2 15.0 11.4

58.7 17.9 15.8

19.5 50.6 21.1

42.9 41.9 10.2

35.8 38.2 10.9 10.6

46.1 36.6 6.9

54.6 18.5 6.3 18.3

45.9 17.8 22.4 6.3 7.7

서울

서울

대전・충청・세종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인천・경기

광주・전라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강원・제주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7.6 16.1 0.60.60.80.82.82.8
1.21.2

더불어민주당

42.0
국민의힘

29.0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48.8
국민의힘

30.8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30.3

1.61.6

2.42.44.54.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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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9.2

36.3

13.1

29.7

39.6

12.0

28.6

40.6

15.1

30.9

33.4

14.1

28.7

39.5

13.3

28.0

37.5

13.6

28.4

40.0

12.6

27.9

39.8

12.4

28.3

38.9

10.4

30.3

40.2

12.2

30.4

38.2

9.6

30.4

39.1

11.0

31.3

38.7

9.3

30.7

38.2

9.0

31.6

42.0

11.0

29.1

39.2

9.7

29.3

41.0

10.1

27.4

43.3

7.6

29.0

42.0

05.03
~

05.03
05.10
~

05.11
05.17
~

05.18
05.24
~

05.25
05.31
~

06.01
06.07
~

06.08
06.14
~

06.15
06.21
~

06.22
06.28
~

06.29
07.05
~

07.0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08.02
~

08.03
08.09
~

08.10
08.16
~

08.17
08.23
~

08.24
09.06
~

09.07

30.9

43.3

28.1

45.1

32.0

36.2

30.8

41.2

28.6

41.8

31.9

39.4

05.03
~

05.04
05.10
~

05.11

14.2 14.1

05.17
~

05.18

18.4

05.24
~

05.25

14.5

05.31
~

06.01

17.6

06.07
~

06.08

15.6

31.6

42.2

06.14
~

06.15

15.3

32.2

40.7

06.21
~

06.22
06.28
~

06.29

14.5

33.4

44.5

11.0

07.05
~

07.06

32.3

43.1

12.8

07.12
~

07.13

36.6

42.3

10.5

07.19
~

07.20
07.26
~

07.27

40.2

34.6
39.1

42.5

11.8 10.2

08.02
~

08.03

35.7

44.3

10.0

08.09
~

08.10

32.3

44.6

11.5

08.16
~

08.17

26.7

51.4

11.6

08.23
~

08.24
09.06
~

09.07

31.7

46.6

11.6

30.8

48.8

9.8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8.7%, ‘국민의힘’ 22.9%, ‘조국혁신당’ 10.4%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1.6%, ‘조국혁신당’ 10.4%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6.2%p(81차: 36.3%p), ARS 25.5%p(96차: 26.0%p)

주차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48.8
국민의힘

30.8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30.3

1.61.6

2.42.44.54.5

1.81.8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7.6 16.1 0.60.60.80.82.82.8
1.21.2

더불어민주당

42.0
국민의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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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74.3

25.0

73.3

27.0

71.3

26.2

72.7

24.6

73.4

25.9

73.1

27.5

70.3

25.2

73.2

26.2

72.6

28.0

70.6

27.2 27.2 28.6 26.5

72.2 71.4 70.2 72.3

26.9 25.4

71.1 73.1

26.0 24.6

72.4 74.0

05.03
~

05.04
05.10
~

05.11

31.0

68.1

28.8

70.0

05.17
~

05.18
05.24
~

05.25
05.31
~

06.01
06.07
~

06.08

32.1

67.2

29.6

69.5

27.5

71.8

31.5

67.8

06.14
~

06.15

30.8

68.3

06.21
~

06.22

31.2

68.0

06.28
~

06.29

30.8

68.5

07.05
~

07.06

30.6

68.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34.0
38.5

32.9

08.02
~

08.03

33.7

64.9
60.8

66.3 65.4

08.09
~

08.10
08.16
~

08.17

31.4
26.6

67.9
72.7

08.23
~

08.24
09.06
~

09.07

30.6 28.0

68.3
71.5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름잘 모름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15.3

12.7
0.50.5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71.5

28.0
매우 잘못하고 있다

62.8
잘못하는잘못하는

편이다  편이다  

8.7

지난 81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4%p 하락, ‘부정’ 평가 1.6%p 상승(격차 49.4%p)

지난 96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6%p 하락, ‘부정’ 평가 3.2%p 상승(격차 43.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ARS 70세 이상 포함)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7.3%p(지난 조사:63.4%p), ARS 46.3%p(지난 조사: 45.1%p)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1차 CATI조사 82차 CATI조사

23.923.9 75.374.8

25.328.1 72.870.0

± 0.0

-2.8

격차

96차 ARS조사 97차 ARS조사

27.928.9 71.970.3

28.132.3 71.166.4

-1.0

-4.2

격차

성별

성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름잘 모름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9.4
24.6

19.8

1.41.44.84.8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74.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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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권역별 

권역별 

서울

서울

인천・경기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광주・전라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96차 ARS조사 97차 ARS조사

29.027.2 71.071.2

28.130.6 71.968.6

26.330.1

17.217.225.025.0

71.069.0

82.874.1

격차

81차 CATI조사 82차 CATI조사

25.821.8 74.276.1

22.625.7 74.773.1

17.630.6 80.468.3

91.683.2 8.48.415.815.8

+4.0

-3.1

-13.0

-7.4

격차

+1.8

-2.5

-3.8

-7.8

96차 ARS조사 97차 ARS조사

33.533.1

36.640.8

12.812.828.5

65.166.1

63.458.2

87.269.6 -15.7

-4.2

+0.4

격차

81차 CATI조사 82차 CATI조사

30.028.5

20.620.613.713.7

70.069.5

77.083.9 +6.9

+4.3

+1.5

격차

46.342.0 51.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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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진보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잘모름

잘모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81차 CATI조사

96차 ARS조사

격차

격차

82차 CATI조사

97차 ARS조사

93.394.0 6.36.36.06.0

21.218.0 78.581.4

49.754.5 49.845.5

10.510.55.15.1 89.594.6

26.626.8 72.971.9

48.436.5 51.263.2

26.938.6 9.19.113.913.9

35.439.45.25.2

64.047.5

62.455.4

+0.3

+3.2

-0.2

+5.4

-4.8

-12.0

-11.7

-4.0

96차 ARS조사 격차 97차 ARS조사

31.332.0 68.766.5

23.321.4 76.778.6

82.880.2

22.324.0 77.775.1

16.716.719.319.3

30.937.6

47.152.8

69.161.4

50.144.7

-0.7

+1.9

-1.7

-2.6

-6.7

-5.7

81차 CATI조사 격차 82차 CATI조사

21.416.3 76.980.0

15.715.714.814.8 83.083.9

89.290.2

18.519.0 81.581.0

10.310.39.29.2

34.343.0

50.957.2

64.556.5

45.038.5

+5.1

+0.9

-0.5

+1.1

-8.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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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 용산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

[ 9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참 인식 수준이 걱정됩니다. ‘의료 현장 한번 가 봐라, 

  별 문제 없다고 한다’던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것이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운영,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 .전공의사 1만 3천여 명 중 1만 2천여 명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국민불안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다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다

잘모름

잘모름

5.8

18.2

19.7

21.5

74.5

60.3

18.8 68.3

정치・사회 현안

의료대란: 국민불안

남성

남성

여성
59.8

17.617.6
18.818.820.422.6

60.7

여성71.9 77.1

6.716.323.3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17.1 69.7

24.2 68.7

25.8 53.3

36.9

5.45.4 68.1

9.49.4

14.1 69.8

33.5 39.8

74.7

성별

성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21.8 72.1 6.16.1

25.4 69.1 5.65.6

31.9 62.5 5.65.6

14.0 77.4 8.58.5

16.9 79.0

21.1 70.5 8.58.5

22.8 74.2

권역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13.6 82.9

24.8 67.0 8.28.2

31.9 68.1

18.8 72.3 8.88.8

14.7 70.7 14.7

12.5 83.7

19.2 73.6 7.27.2

30.7 61.8 7.57.5

정당지지도

23.1 8.68.6 13.213.268.4

19.5 14.6 16.166.0

25.3 23.9 7.17.150.8

23.9 36.3 20.9

26.5

63.1

39.8

20.8 16.0 26.763.2

17.2 12.1 16.070.7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걱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10명 중 2명 정도(응답간 격차: CATI 54.8%p, ARS 38.8%p)

모든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CATI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결과보다 10%p정도 높은 수준

(CATI 국힘지지층 ‘불필요’ 30.7%, ‘필요’ 61.8% / 국정운영 긍정층 ‘불필요’ 33.4%, ‘필요’ 58.8%)  

ARS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의 경우 잘모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RS 국힘지지층 ‘불필요’ 33.5%, ‘필요’ 39.8%, ‘잘모름’ 26.7% / 국정운영 긍정층 ‘불필요’ 38.0%, ‘필요’ 34.7%, ‘잘모름’ 27.3%) 의료체계 붕괴우려는

불필요하다 

의료체계 붕괴우려는

필요하다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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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데 좀 가보시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 8월 29일,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
남성

남성

여성

14.1

84.584.3

14.5

여성 89.086.5

9.712.4

정치・사회 현안

의료대란: 추석 응급실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으나,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Q .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30.130.1

5.25.2

96.9

95.1

88.3 11.7

100.0

63.2 36.8

89.3 10.710.7

78.0 16.8

69.9

85.0 13.3

100.0

89.0 7.27.2

87.8 12.2

62.3 35.3

75.9 21.9

95.8

94.8 5.25.2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76.8%p, ARS 70.1%p)

모든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및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매우 우려한다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하지 않는다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하지 않는다

매우 우려한다

잘 모름잘 모름

잘 모름잘 모름

약간 우려한다

약간 우려한다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57.2

87.8

84.4

1.21.2
1.31.3

30.6

19.3

7.7

11.0

11.011.0

14.314.3

65.1

3.3

3.3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80.2 19.8

81.5 15.0

97.6

84.1 15.9

84.7 14.0

84.2 14.8

87.0 11.1

권역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82.4 15.8

90.8 7.77.7

86.4 13.0

80.9 15.6

91.3 8.7

93.3 6.76.7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18-29 남성

18-29 여성

74.8 23.7
90.4 7.4

우려한다 우려하지  않는다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ARS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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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Q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면이던 2017년,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이재명 대표의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공감한다공감한다

이재명 대표의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공감한다공감한다

이재명 대표의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공감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잘 모름잘 모름

10.4

6.3

25.2

45.445.4

56.456.4

44.244.2

37.337.3

44.6

20.2

11.8

17.3

9.9

26.9

27.3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CATI 조사의 경우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는 두 응답이 팽팽했으나(격차 1.2p%) ARS 조사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19.1%p)CATI 조사의 경우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는 두 응답이 팽팽했으나(격차 1.2p%) ARS 조사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19.1%p)

두 조사의 호남권과 강원・제주에서는 공감, CATI 조사의 TK지역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우세두 조사의 호남권과 강원・제주에서는 공감, CATI 조사의 TK지역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우세

CATI조사의 40대・50대 응답층과 ARS조사의 30대~60대응답층에서 ‘공감’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CATI조사의 40대・50대 응답층과 ARS조사의 30대~60대응답층에서 ‘공감’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CATI ‘공감’48%, ‘비공감’ 43.5% / ARS ‘공감’53.3%, ‘비공감’ 41.8%)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CATI ‘공감’48%, ‘비공감’ 43.5% / ARS ‘공감’53.3%, ‘비공감’ 41.8%)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계엄령 준비설 공감도

남성

남성

여성57.4 38.3 55.5 36.3

8.28.2

여성46.0 47.0

7.07.0

44.8 41.6

13.7

정당지지도

11.211.2

63.163.1

9.99.9

6.56.5

7.47.4

7.17.186.9 6.06.0

60.560.5 32.1

25.9 69.9

28.6 60.2

36.9

83.2 10.210.2

20.0 70.1

9.29.2 87.2

성별

성별

20.020.0

19.519.5

5.15.1

10.410.4

9.19.1

8.88.8

73.6 17.3

24.424.4 75.6

23.423.4 56.6

48.3 32.1

78.1 16.8

74.5 25.5

14.6 75.1

10.510.5 80.7

정당지지도

이
미

지
 출

처
: 더

불
어

민
주

당
 홈

페
이

지

18.218.2

14.814.8

8.48.4

14.914.9

27.2 54.5

59.6 35.7

39.5 56.4

30.0 55.2

44.9 40.2

64.8 26.8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52.8 43.0

51.2 36.9 11.911.9

5.15.171.4 23.5

50.1 42.8 7.17.1

55.1 39.9 5.05.0

60.4 33.8 5.75.7

73.8 22.8

권역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ARS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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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Q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수사를 시작했고,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 중 무엇에 더 동의하십니까?

정당한 수사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남성

남성

여성58.037.9 34.0 59.7

6.36.3

여성60.037.4 37.1 53.7

9.29.2

정당지지도

5.15.1 91.0

32.3 60.6 7.7.1

46.4 43.0 10.510.5

36.9 63.1

49.2 50.8

7.47.4 91.7

66.9 22.9 10.210.2

88.0 7.17.1

성별

성별

17.117.1

7.27.2

19.519.5

10.710.7

6.06.0

11.011.0 86.6

23.3 66.0

9.49.4 90.6

41.5 41.5

46.8 33.7

94.5

30.2 62.6

83.5 10.510.5

정당지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시작한 수사의 성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 라고 응답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 CATI조사의 30-50대 응답층에서는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 앞서거나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24.7%p, ARS 9.8%p)  

중도층의 경우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한 응답자가 10명중 5~6명 정도로 나타남

불법정황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다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이다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이다

잘 모름

잘 모름

37.2
56.8

58.8

6.0

5.2

43.9 7.27.249.0

29.5 68.2

42.6 53.0

47.3 37.5 15.1

32.3 65.6

23.0 75.0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 남성

18-29 여성

59.8 34.2 6.06.0
23.9 67.5 8.68.6

55.7 38.2 6.06.0

44.8 53.2

27.8 65.1 7.17.1

40.3 51.5 8.38.3

35.5 57.6 6.96.9

30.0 63.0 7.17.1

19.4 77.9

권역

불법정황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다

35.9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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